
naeiledu 9

전학을 고민하는 학생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경우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고

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할 경우 회피성 

전학으로 평가받을까 걱정합니다. 

서강대 강경진 책임입학사정관은 “대학에 제공되는 고교 정보나 교육과정 편성표는 

고3 재학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자료다. 최종 졸업 예정 학교의 정보만 확인 가능하다

는 얘기다. 종합전형 서류 평가 시 전학 시기는 파악할 수 있으나, 전학 오기 전 학교

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긴 어렵다. 학생부에 기록된 표준편차나 평균, 성취도 비율 

등을 통해 유추한다. 전학 전의 성적이나 활동을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당시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평가한다. 학생의 환경과 배경을 제대로 판단하려는 노력으로, 

전학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1 때 학업 역량이 높은 고교에서 6등급을 받은 학생이 고2 때 전학을 해 

1~2등급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평균 내신 3등급을 받았다면, 동일 고교의 3등급과 같

은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강 책임입학사정관은 “교과전형이라면 전학과 관계없이 정량적인 등급 자체가 중요

하지만,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전반을 고려해 정성 평가한다. 학생이 처한 상황과 성

적 그리고 학생부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현재 대입에서는 고교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 중입니다. 서류 평가에서 같은 고교 출

신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평가자가 학교 코드나 학교명을 알 순 없습니다. 고교 유형

이나 지역 등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학 자체의 유불리보다는 전학

의 이유와 전학 이후 학습 상태, 적응 정도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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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사고에 다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안 나옵니다. 일반고로의 전학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혹시 대입 서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됩니다. 

전학 이력, 종합전형에 
불리할까요?

전학 사실 자체는 문제없어


